
2023-05-31 14:15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ㅣ

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?…금감원 "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"

금감원 '금융꿀팁' 공개…채권도 원금손실 가능성 살펴야

개인 채권투자 4.5배로 급증…20조6천억원 수준

"상품 위험등급 확인하고 투자설명서·신용평가서 확인해야"



연합뉴스

최근 채권금리 상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채권투자 시 유의해야

할 사항을 31일 공개했다.



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채권은 원금손실이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투자에 나서야 한

다고 조언했다.

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전년의 4.5배인 20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.

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다.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가 어려

울 수 있다.

특히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선순위 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에 원리금을 회수가 가능해

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.

최근 금융기관들이 팔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은 후순위 또는 후후순위(신종자본증권) 채권이어서 변제 순위

가 낮다.

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채무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되는 만큼 원금손실 위

험에 유의해야 한다.



연합뉴스

금감원 관계자는 "채권은 예·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안심하지

말고 채권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이와 함께 금감원은 채권투자 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만을 확인하지 말고 판매사가 별도로 금융

상품을 평가한 상품위험 등급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.

투자자는 수익률, 만기 등 기본정보 외에 투자설명서, 신용평가서를 통해 발행기관의 사업위험 등 정보를 꼼

꼼히 확인해야 한다.

장외채권을 매수할 때는 신용등급과 잔존만기가 동일한 채권과 가격(수익률) 수준을 비교해 본 후 투자하는

것이 좋다.

시중금리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변할 수 있다는 점, 투자 후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

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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